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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Wow the customer!’

쿠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입니다. 쿠팡이 고객을 생각하는 만큼 열혈 고객들의 러브레터도 끊이지 않는데요. 유학 시절
부터 쿠팡을 이용해온 김지원 고객님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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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년간 쿠팡을 이용하며 겪었던 에피소드, 즐겁고 행복한 경험들을 이야기하자면 이 글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습니다. 지난 5
년간 쿠팡은 제게 친정 부모님이었고, 남편 대신 도와주는 만능 살림꾼, 꼼꼼한 육아 매니저였고 지금은 든든한 사업파트너에요. 늘
이렇게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쿠팡에 감사한 마음에 긴 감사 글을 올립니다.

외국에서 오랜 기간 유학하면서 가장 기다렸던 건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선물이 가득 담긴 택배 박스였어요. 저희 엄마는 제가 보고
싶을 때마다 저에게 보낼 선물을 쿠팡 장바구니에 하나하나 담으셨다가 커다란 쿠팡박스에 잔뜩 채워 보내주셨어요. 제가 좋아하
는 한국 과자, 젤리, 수면 양말을 택배 박스에 잔뜩 담아 부쳐주셨거든요. 그렇게 엄마의 마음이 담긴 쿠팡 박스를 받는 건 제 유일
한 행복이었어요.

길었던 유학 생활 끝에 결혼도 하고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. 초보 예비 엄마라 출산 준비물로 무엇을 준비해야 좋을지 몰랐을 때도,
저희 엄마는 첫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쿠팡 택배박스에 선물을 잔뜩 보내주셨죠. 택배 박스안에 아기 배냇저고리와 잔뜩 담
긴 아기 손수건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. 그 박스 안에는 엄마의 사랑이 들어있었어요.

저와 쿠팡과의 첫 만남은 외국이었지만, 지금은 한국에서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. 첫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육아용품은 쿠팡이
다 준비해줬어요. 외국에 있던 남편을 대신해 쿠팡 로켓배송이 아기 분유, 물티슈, 기저귀를 늘 집 문 앞까지 가져다주었죠. 남편 없
이 아이들과 이사를 했을 때도 쿠팡은 슈퍼맨처럼 새집 인테리어를 도와줬지요.

쿠팡이 없었으면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었을까요? 전 늘 말합니다. 우리 첫째는 쿠팡이 다 키웠다고요. 지금은 한국에서 함
께 생활하는 남편과 둘째의 육아를 함께 하면서도 쿠팡은 우리 집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. 지난번 온 가족이 함께한 첫 제주도 여
행 때도 쿠팡에서 관광지 티켓을 모두 예약했고, 여행용품과 간식도 준비했어요. 여행의 기억이 쿠팡으로 인해 더 행복하게 남아 있
습니다.

지난달 저와 남편이 새롭게 가게를 오픈했습니다. 물론 사업장의 준비물은 모두 쿠팡에서 구매했죠! 이제 두 아이의 엄마에서, 한
사업장의 점주로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.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에도, 가장 기뻤던 날에도 늘 함께했던 쿠팡에 정말
감사한 마음입니다. 지난 5년간 1000개에 가까운 쿠팡 박스를 받았고 500개에 가까운 상품평을 적으면서 늘 쿠팡과 함께 보냈던
것 같아요. 앞으로도 쿠팡이 제 옆에, 제 가족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 주면 좋겠어요! 고마워요, 쿠팡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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